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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안에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눌림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악령들이 일으키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자주 혈기가 일어나며 자주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에 빠지고 더러운 습관에 빠지며 
자주 우울과 침체가 일어나도 무기력과 낙담이 일어나도
자주 다른 이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도 
그들은 그것이 악령들이 일으키는 일인 줄 모릅니다.
귀를 후비다가 갑자기 온 몸에 소름이 끼쳐도 온몸이 이상하게 부르르 떨리거나  
습관적으로 이상한 동작을 되풀이 해도 그들은 그것이 귀신들이 하는 짓인지 모릅니다.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사람들의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좌절하면서도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더럽고 못됐고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원은 악령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동역한 것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 당신은 자유와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귀신을 대적하십시오. 악령들을 대적하여 쫓아내십시오. 
당신의 안에 있는 답답하고 막히고 눌린 기운을 대적하고 표출하십시오. 
당신은 소리지르고 진동하며 몸을 비틀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몸부림치고 구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후에 일어나 해방감과 기쁨으로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더럽지도 않으며 무기력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으며 분노하지도 않고 
자신이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며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청결한 마음이 일어나고 
순수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디 악한 영들의 기운을 분별해내십시오. 
대적하고 분리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으십시오.
당신의 눈이 열릴수록 당신은 승리와 거룩한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과 자책에 빠지지 않게 되며
주 예수 이름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에 대하여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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